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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과 고독감



16-05-09a
저는 타주에 사는 제 여동생 집에서 단편 영화를 보았습니다. Mail Box 즉 우편함 이라는 제목의 그 영화는 저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대중가요의 가사처럼 남자라는 이유로 밖으로 울지는 못했지만 흐르는 눈물을 처리하느라고 고생을 했습니다.

세 자녀를 둔 83세의 과부 할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세 자녀는 다 장성하여 타주에 살고 있었는데 그 노인 할머니는 자녀들로부터 전화나 편지가 오기를 매일 기다렸습니다. 우체국의 배달 차가 올 시간이면 길 가에 있는 우편함에 나가서 미리 기다렸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그 우편함에 가서 우체국의 배달 자동차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야속한 그 배달 차는 그 할머니에게 각종 지불 청구서 이외의 다른 우편물을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 분의 자녀들은 그들 대로 사정이 있었겠지만 연로하신 어머니에게 편지나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살짝 덮인 길을 따라 어느 날 그 할머니는 다른 어느 날과 마찬가지로 우편함에 나갔습니다.  이 번에는 딸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돋보기를 갖고 나오지 않은 할머니는 흥분했습니다. 자녀로부터 기다리고 기다리던 편지를 받고 너무도 흥분하고 기뻐서 부지런히 집으로 돌아 옵니다.  그 할머니는 돋보기를 찾아 끼고 편지를 열려고 노력하다가 심장마비가 발작하여 숨을 거둡니다. 우연히 그 집을 찾아 온 이웃집 어린 아이가 자기 엄마에게 알려서 최후의 순간을 같이 합니다. 할머니는 숨을 거두기 직전에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 내 딸에게 전해주세요. 그녀의 편지를 받고 내가 참으로 기뻤다고.”

노인들이 겪는 고독감은 젊은이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라는 말을 저는 자주 들었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서 실감이 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위에 말씀 드린 그 할머니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비교적 바쁜 생활을 하고 있는 저는 몸이 요구하는 정도로 잠을 잘 시간도 없습니다. 자녀들도 가까운 곳에 살고 있고 이틀이 멀다 하게 같이 식사도 하고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끔 엄습해 오는 고독감은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저도 극복하기가 쉽지 않음을 경험합니다.

노 부모를 두신 자녀분들은 부모님에게 전화나 방문을 되도록 자주 하는 것이 어떤 선물보다 귀중하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홀로 되신 분에게는 자녀들의 방문보다 더 큰 낙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아직 양로원을 방문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을 방문한 분들의 말을 들어 보면 그곳에서 외로이 생활하시면서 자녀들이 찾아와 주기만을 고대하면서 창 밖을 한 없이 처다 보시는 노인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홀로 사시는 노인들도 창 밖만 쳐다보시지 말고 감정과 신체를 간수하시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비록 연세가 드셨다고 해도 두뇌를 활발하게 써야 치매에 걸리지 않는 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독서를 많이 해야겠지만 특히 홀로되신 노인들께서는 독서를 많이 하는 것이 고독감도 극복하고 정신건강을 증진하는 데에도 효력이 크다고 합니다. 가능하면 많이 걸으시고 주변의 친구나 동료 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라고 전문가들은 권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90세를 훨씬 넘기고도 왕성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경영학계의 거두인 드럭커 교수는  94세  작고했지민, 마지막 날까지 대학원 학생들과 기업체에 나가 강의를 했습니다.  노인이 되어서 고독을 느끼는 것은 어쩔 수 없겠으나 그 고독감에 의하여 지배를 당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젊은 자녀들에게 다시 호소를 합니다. 되도록 자주 부모님을 찾아가 뵙고 격려를 해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끝
